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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기자재 분야 수출로

원전 수출에 해당하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에 빠진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일감을 공급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임
(8.31일자 한국경제TV 「한전기술, 엘다바 원전 불참…반쪽짜리

수주」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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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ㅇ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주기기가 아닌 보조기기만 공급

하는 반쪽짜리 수주

ㅇ 이번 수주로 국내 원전 이후 생태계가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려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원전 기자재 분야 수출로 일감 부족
으로 어려움에 빠진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일감을 공급하여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임

➀ 원자력 발전소 터빈 건물·기자재(2차측)는 원자로 핵심설비(1차측)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설비로, 국가별로 원자력 규제 요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석탄, LNG 등 화력발전소의 보조

기기와는 구분되고 진입장벽도 높음

ㅇ 아울러, 원전수출은 노형 수출 뿐만 아니라, 기자재, 운영·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

➁ 한편, 엘다바 사업 당사자인 한수원은 오는 9월 국내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실시 예정이며,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관련

수주로 기자재 업체 등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음

ㅇ 대다수의 기자재 공급이 ’23년 상반기 내 발주 예정인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본격적인 재개 이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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